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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서구 기업들 체르노빌원전 보수 공사에 참여할지도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환경의자들은 키에프 근처의 체르노빌 원전 제 4기 원자로가 붕괴되고 남은 자리에 지
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인 석관(sarcophagus)의 안전도에 대해 우려를 해 왔다. 지난 수개월에 걸친 석관을 보수
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끝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국제 사회로 눈을 돌려 지원을 호소
하고 있다. 12월 중에 과학자들을 워싱턴 시에 보내 외국 기업들에게 설계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
다. 

소련의 기술진들은 1986년 4월 제4기 원자로가 녹아내린 몇 개월 뒤에 성급하게 300,000톤에 달하는 석관을 지었
다. 당시에는 이것이 기술상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허물어져가는 기존의 원자로가 받쳐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
에 우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석관의 일부가 붕괴할 경우 제 4기 원자
로가 녹아내릴 당시만큼 큰 방사능 구름을 형성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구조물 지붕에 불안하게 놓여
져 있는 2000톤의 원자로 덮개가 원자로 내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이 덮개는 사고 당시 떨어져 나가 원자
로 위편 끝으로 날아간 것이다). 덮개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도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큼 큰 석관의 구멍 사이
를 통해 거대한 먼지 구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미 국무성 관리에 따르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보수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남아 있는 방사능 연료가 더 많이 부패하게 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더 커
지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7월 Ministry of Ukraine for Chernobyl Affairs(MinChernobyl)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기로 하고 이 구조물을 생태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 
경쟁에 부쳐 공모하기로 하였다. 

초기에는 2만 달러의 당선 사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서구의 업체들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러나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환경 기술 회사인 Los Alamos Technical Associates와 체르노빌 재정
비 작업과 석관 보수를 위한 좀 더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관심
을 보이고 있다. 

* Science, 11/20(1992) 

새로운 연구소 계약에 자율성 강화 

켈리포니아 주립 대학이 향후 5년간 미 에너지성에서 연구 총괄역을 맡게 됨에 따라 국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적인 특권을 누
리게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당국자들은 Lawrence Berkeley, Lawrence Livemor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ies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에 대해 지적, 과학적 자율성을 보호해 주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세 가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총장의 자문역으로 27명으로 구성된 Council on the National 
Laboratories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의장은 잘 알려진 군축 전문가이자 물리학
자이며 스탠포드 대학 Linear Accelerator Center 부소장인 Sidney Drell씨로 내정되어 있다. 다른 위원들은 대학 
교수, 연방 연구실 책임자, 산업계 인사들 중에서 선정될 것이다. 

자율성 보장에 대한 약속은 연구원들의 활동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감독 강화 의지와 균형을 이루게 될 것
이다. 계약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원 활동의 내용 및 질에 대한 책임을 연구원에게 일임하기로 한다.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는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본부의 새로운 연구소 관리 담당자가 맡게 될 것이다. 캘리
포니아주립대학과 연방 관리들은 이 협약을 대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소 근무자들에 따르면 다른 정부출연연구센
터에 대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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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11/20(1992) 

태양 에너지 활용에 또 다른 희망 

지난 7월의 어느날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를 거닐던 Lori Vermeuelen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분필 가루 같은 하얀 파
우더가 햇빛 아래서 푸른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였다. 화학과 박사 과정인 그녀는 이러한 물질이 분해될 때에는 갈
색, 노란색, 혹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었다. 

Vermeulen과 그녀의 지도교수인 Mark E. Thompson은 이러한 색깔의 변화가 태양빛이 전자를 움직여 다른 분자
로 옮겨가게 하여 음전하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흥분하였다. 더욱 놀랄 만한 것
은 이 푸른색이 수일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가 저장된 채로 수일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Vermeulen의 예기치 않았던 발견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청정 에너지 원료인 전기 및 열에너지로 변환시키
는 연구에 있어 큰 획을 그을 만한 것이다.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로 변환시키는 광전지시스템으로는 에너지를 저장
할 수도 없고 비용도 무척 비싸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식물의 엽록소가 분자에서 에너지를 받고 저장하는 과정을 모
방할 수 있는 무기재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Vermeulen
이 발견한 것과 같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발견으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 혹은 화학 에너지
로 전환할 수 있는 값싼 대체 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좀 더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Thompson 교수는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Rudolph A. Marcus의 이론을 연구 중이었다. 그의 이론은 광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분자 간의 전자 교환과 연료 전지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이다. Thompson 교수는 지르코늄 인산화물, viologen의 염화물 등과 같은 여러 혼합물을 이용하여 변화 속도를 연
구하고 있었다. 기존 화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혼합물들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 것이다. 용해되고 열이 가해지면 지르코늄 인산화물 분자는 층으로 결정화되고 viologen 분자는 그 사이에 들어가
게 된다. viologen 염화물로부터 나온 이온은 지르코늄 인산화물에 점점으로 퍼지게된다. 연구자들은 아직도 에너지
를 저장하는 정확한 반응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빛이 혼합물에 도달하면 분자를 돌고 있던 전자가 빠져나와 
viologen 층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서 지르코늄 인산화물 층은 전자를 버리게 된다. 이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태
양 에너지를 받아서 물체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반응이 쉽게 전도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전자가 자리를 즉시 찾아서 저장된 에너
지를 열로 발산하는 데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작년 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연구진은 태양에너지를 
0.004초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였다. 이는 이전의 물질에 비해 10배나 더 오랜시간인 것이다. 지난 1월
에는 이스라엘의 연구진들이 전자를 수시간 동안 분리할 수 있는 다공질 유리(porous-glass)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에 비해 Vermeulen과 Thompson씨가 밝혀낸 물질은 전자가 분리된 채로 수개월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만으로도 다음 단계에 필요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것이다. Vermeulen과 Thompson씨는 물질
의 구조를 조작함으로써 어느 분자가 이탈하고 어느 분자가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일단 이것이 밝혀지면 물질의 성질을 개선하기는 더 쉬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그들
이 개발한 물질은 자외선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양 빛의 약 10%를 흡수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름과 같이 앓은 
물질을 생산하여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가시 광선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태양빛
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광전지의 10%에서 12%에 비한다면 3%는 미약한 것이
지만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싸다는 이점이 있다. 

* Business week, 11/30(1992) 

자동차 배기 가스 조절에 있어서의 새로운 희망 

지난 20년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염 규제 조치 또한 강화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자동차 배기
량을 줄임으로써 연료의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연소시 보다 많은 공기를 공급하는 희박연소(lean-
burn) 기술이다. 이 기술은 오랫동안 전망 있는 기술로 관심을 모아왔으나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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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엔 미국의 발명가이자 Combustion Electronic Incorporated(CEI)의 사장인 Michael Ward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희박연소 기술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희박연소란 보다 완전한 연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일산화탄소 및 불연소 탄화수소는 적게 방출한다. 그러나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인 산화질소는 더 많이 방출하게 된다. 희박연소는 또한 엔진이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점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Ward의 해결책은 계속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고충전 점화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연속적인 스파크로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 희박연소 연료라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가 생각해낸 또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reverse stratification 이론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체 연료가 밀도가 고르지 않아 밀도
가 높은 부분을 플러그에 가까이 함으로써 쉽게 점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반대로 밀도가 낮은 연료
를 고충전 점화 시스템을 이용 점화함으로써 산화질소의 배기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CEI는 이외에도 기체연료를 배기가스로 희석시키는 배기가스 재활용 프로세스를 개발, 실린더의 연소 온도를 낮춤으
로써 산화질소 배기량을 줄이는 방법도 개발해 왔다. CEI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할 수 있
는 산소의 양을 낮추어 산화질소 배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CEI는 미 환경보호기구의 규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산화질소를 방출하는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희박연소 기술의 상용화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드사는 수년간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희박연
소 엔진을 장착해서 팔고 있으며 혼다, 미쯔비시,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제작한 희박연소 엔진 자동차도 이
미 미국 시장에 상륙했다. 그러나 이들 자동차는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산화질소 배기량 기준에는 미달, 판매가 아직 
부진한 실정이다. 

Ward는 이번 기술 개발이 상업화에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가 개발한 오염방지 희박연소 장치는 단 몇 
백 달러만으로도 기존의 차량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The Economist, 11/21(1992) 

일본의 플루토늄 도박 

일본의 화물선 아카츠키 마루호는 1.7톤의 플루토늄을 싣고 프랑스의 세보르를 출발, 2주째 항해를 하고 있다. 만약
의 사태를 대비, 특수 디자인된 케스커가 플루토늄을 둘러싸고 있으며 침몰시 수심 1만 미터에서도 끄떡 없게 설계되
었다고 한다. 또한 테러분자들의 기습에 대비, 일본 해양 경비병들이 배에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미
국과 배가 통과하는 인접국의 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본이 간과한 것은 이번 플루토늄 수송에 대
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었다. 

Green Peace 같은 환경보호 단체는 계속해서 아카츠키 마루호를 따라 다니며 해로를 통한 플루토늄 수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30개국 이상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국 해역의 통과를 불허한 나라도 있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플루토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 일본은 고속증식로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30톤의 플루토늄을 더 수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혼
수 지역에 있는 280Mw짜리 몬주 원자로의 운전을 시작할 것인데 이번에 수송되는 플루토늄은 이 원자로의 가동을 
위한 것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상업용 고속증식로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고속증식로 프로그램은 일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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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험한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을 들어 개발이 주춤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리들은 이번 아카츠키 마루호의 항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자 플루토늄이 위험한 
물질인 동시에 잘못하면 핵 확산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일본이 향후 30년간 고속증식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에너지의 40%를 중동의 석유
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에너지 자급자족시대를 약속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플루토늄을 이용한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발전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고속증식로에서는 연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60년대에는 우라늄 가격의 
상승으로 고속증식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우라늄을 플라토늄으로 재활용하는 것
이 환경 오염 방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속증식로의 기술적인 문제, 특히 냉각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라늄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냉전
의 종식과 더불어 미·소가 핵무기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핵무기 폐기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 저장 문제

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플루토늄이 테러 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세계의 골칫거리
가 되었다. 

일본의 고속증식로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20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이는 정부의 안전승인과 원자로 입주 지역 주민들
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투자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
서라도 고속증식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고 미쯔비시, 도시바, 히다찌 등 투자 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속증식로가 건설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평
화적인 목적 이외에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세계의 우려에 일본은 점차 민감해지고 있다. 
일본이 2010년까지 재처리 시설을 세울 경우, 80톤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고속증식
로 프로그램에 자극받아 인접 국가들 즉, 남북한, 대만 등이 재처리 시설 건설 및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Time, 11/30(1992) 

미국 우주 프로그램, 우선 순위 재조정 

차기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위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상용 우
주선 산업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Orbital Sciences Corp의 부사장 J.R. Thompson이 말했다. 

테네시 주 툴라호마에서 개최된 우주 관련 심포지움에 참석한 Thompson은 산업계가 보다 안전한 발사 시스템을 개
발하지 못하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lbert Gore 차기 부통령을 정점으로 우주 프로그램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대신 기존의 우주선, 우주 
정거장, 환경 관측 프로그램 및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NASA가 강조하는 "보다 빨리, 보다 싸게, 보다 좋은" 우주선 개발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어 싸고 빨리 우주선
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주 개발을 더 비싸고 어려운 과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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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Orbital Sciences사는 소형 로케트 시스템 제조회사로 이 회사가 만든 1991년 알라바마 대학의 중력 탐험에 
사용된 Prospector 로케트에 결함이 발견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Thompson은 챌린저호의 참사 이후 
NASA의 마샬우주센터 국장으로 일하면서 우주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Prospector 외에도 
Orbital Sciences가 제작한 페가수스 군용기, EER Systems Corp.이 제작한 Starfire 로케트를 이용한 실험들이 실
패로 돌아갔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실패가 NASA 및 산업계가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결국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
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주프로그램에서는 품질이 제일 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용 우주선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인 우주선 시스템 개발인데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NASA는 승객 및 화물 수송 우주 비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산업계는 전략방위구상(SDI) 하에서 개발된 환경 보전을 위한 센스 및 통신 시스템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Gore 부통령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전체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우주 프로그
램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Thompson은 전망했다. 

* New Technology Week, 11/23(1992) 

지역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한 제도 및 방안 

일본의 NISTEP(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보고서
를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와 농촌에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와 방
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는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 정부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도시와 농촌의 과학기술 총지출은 1990년도에 5천 7백 3십 2엔에 달하여 국가 지출의 1/4을 차지했
다. 이 수치는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주로 기술 지도, 농수산 분야의 중소 기업들
을 지원하는 데에 지출을 하였다. 그러나 기초 과학에 초점을 둔 기술 정책도 이제는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한 예로 가나가와 과학기술원(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오사카 생명과학연구소
(Osaka Bioscience Institute)는 기초 연구를 위해 신설된 연구소이다. NISTEP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 있다. 

1. 지방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기구와 주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Seed planting" 과학기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에서 응용 개발, 실용화 및 연구 교류에까지 이르
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3. 과학기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행정부 요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STA Today, October(1992) 

기술이전센터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하다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1993년 3월에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다. 
Strategic Partnership Initiative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해당자들에게 최고 20만 달러까지 지급할 것이다. 경제성
장을 유도하고 기술이전의 긍정적인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지역의 6개 센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술 집약적 
연방 기관에서부터 실험실로의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가 기술이전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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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IST(Natioan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라는 기관은 중소 기업들의 기업 간 기술 이전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Opportunities for Innov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략 R&D 동반 관계(strategic R&D partnership)를 형성하고 제조 업체와 소규모 기술집약 기업 간의 협
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NIST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간의 기술 정보교환이 기술 혁신을 낳을 수 있는 기술 이전의 가
장 중요한 형태라고 밝힌다. NIST는 이외에도 각 산업 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 간의 워크숍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 

* Washington Technology, 11/5(1992) 

새로운 전력 저장 시스템 

대량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고도에 두 개의 저수지를 만들
고 그 사이에 pumping station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 소비가 많은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이러한 형태의 발전소가 약 38개 있는데 모두 다른 고도의 두 개의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을 짓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바다를 저수지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얼마전부터 있었지만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1981년 일본 통상성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통상성의 지원에 힘입어 1987년 전력개발
회사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mpany)는 시범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바다를 낮은 고도의 저수지로 이용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 더 이롭다는 결론이 나왔다. 저수지를 하나만 건설하면 되므로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바
다의 저수 용량이 무한정이므로 높은 고도의 저수지 용량에 따라서만 저장 용량이 제한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
이다. 이외에도 지역적인 이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와 열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pumping station이 가까이 있을 때에 발전소의 전력 이동 및 제어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바다 수면은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펌프 디자인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를 이용한 전력 저
장 방법에도 단점이 있기는 하다. 바다의 염분이 금속을 부식시키고 해양 생물이 발전소 장비를 파손시킬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단점은 높은 고도의 저수지로부터 인근 지역으로 바닷물이 누출될 수 있다는 것과 바닷물의 유입과 방출
이 해양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오키나와 섬의 북
태평양 해안가이며 저수지는 해안에서 600m 떨어진 150m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 바닷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내부 표면을 고무층으로 덮었다. 발전소는 해안 절벽가에 건설되며 수로는 560,000㎥의 높은 고도의 저수지
에서부터 매초 26㎥의 물을 방출하여 낮에 6시간 동안 31MW의 전력을 만들어내게 된다. 바닷물과 접하게 될 발전
소 장비의 표면은 부식 방지 재료로 처리한다. 

시범 발전소의 건설은 1990년에 시작되어 1995년 완공 계획으로 있다. 5년 간의 시험 가동을 한 뒤 타당성이 있다
고 판단되면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Look Japan, December(1992) 

IBM의 상업 시장 전략 

IBM의 부회장이자 Technology Products Division의 이사 Michael Attardo는 상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BM이 상용 집적 회로 시장 진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BM의 John Akers 회장은 작년 회사를 13개의 자치적 단(Division)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Technology 
Products(TP) 단은 multi-chip, DRAM, multiple module 및 다른 단의 하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800억 달
러 규모의 이단은 Fortune 誌가 선정하는 100대 기업에도 뽑힌 바 있다. 

Attardo 부회장은 San Jose에서 개최된 미국반도체협회의 연례 총회에 참석, IBM내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BM이 대규모 투자로부터 이익을 순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거래의 규모
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것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기술 투자를 감당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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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외부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TP의 근본적인 구조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그룹은 과거의 원가 기준 가격제를 탈피, 
시장 가치에 기준을 둔 가격제를 채택하고 직원들도 IBM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스카우트하고 있다. 또한 신기
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비용 및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생산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TP는 IC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보다는 multichip module이나 PC board 등 기타 하부 시스템에 IC를 집적해
서 공급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IBM의 상용 반도체 시장 진출은 반도체 산업계에 있어 더 치열한 경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IBM이 하
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 응용 및 수요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TP가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편 IBMdml 다른 그룹들도 외부 공급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Attardo 부회장은 이제 TP가 내부 시장에만 묶여 있지 않고 필요한 상품을 외부 공급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업체에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TP는 IBM 내부 그룹과 외부 반도체업체에 대해 똑같은 규정을 적용, 외부 고객을 희생하면서 내부 공급자에게 유리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약속의 이행을 보여 주기라고 하듯 TP는 최신 PC 기술을 IBM 컴퓨터에 앞서 
Apple 컴퓨터에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New Technology Week, 11/16(1992) 

풍력 발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한때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 유망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곧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다. 1970년대 석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3기의 거대한 풍차를 건설하고 풍력 발전을 하
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석유가가 하락하고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풍
력 발전과 관련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풍력 발전은 매력을 잃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기술의 개발은 풍력 발전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이전에는 여기저기서 파생된 기술을 응용하
는데 그쳤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풍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었
다. 또한 콜로라도에 위치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는 더 나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풍차의 원리를 살펴보면 터빈의 날개는 비행기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람이 날개를 돌아가게 하고 이 힘은 다
시 발전기를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의 가변성이다. 바람이 너무 셀 경우를 대비, 조절 장치
가 있어 발전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풍속이 약하면 더 잘 돌고 강할 때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새로운 날개가 개발되었다. 풍속이 최고 속도를 넘어서면 아래쪽에 위치한 날개부터 작동을 멈추며 전체적
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전기를 돌리게 된다. 

이러한 바람의 가변성 이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곤충이다. 미국풍력에너지협회(AWEA :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가 개최한 '92 풍력발전 대회에서도 곤충이 죽어 풍차 날개 위에 쌓이는 것이 또하나의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곤충을 풍차 날개로부터 제거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곤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날개가 고안되었다. 이밖에도 풍차를 세울 최적지 선정, 정확한 일
기예보, 정비 시간 단축 등으로 효율적인 풍력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 16,500대의 풍차가 가동, 90%의 발전율을 보이고 있는데 1980년대의 50%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는 더욱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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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상승으로 풍력 에너지의 수요는 더욱 증가했다. NREL이 첨단 풍력 터빈 프로그램을 통해 Kw/h당 4센트 이
하로 발전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가격 경쟁에서도 다른 에너지원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풍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풍차를 이용한 발전은 이용 범위가 광범위하며 특히 개도국에 적합하다고 믿고 있
다. 현재 세계 은행은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에 10Kw짜리 풍차 터빈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덴
마크, 독일, 영국이 풍력발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럽풍력에너지협회는 2030년까지 유럽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를 풍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풍차 마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의 고조 속에서 미국은 풍력 발전의 퇴보를 경험했다. 그러나 세제 감면 등의 조처가 다시 부활됨
으로써 풍력 발전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Bonneville 전력 회사는 50Mw짜리 풍력 발전소 건설을 제안했으며 
미네소타 주에도 25Mw짜리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다. 

AWEA의 Lynette 회장은 풍력 발전 개발 계획은 수력 발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재원과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대평원 지역에서 풍차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 The Economist, 11/14(1992) 

* 담당 : 손미령, 박현주(동향분석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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